
<보도내용>

□ 2025.7.3. 연합뉴스는 “이재명 정부 첫 달 ‘한은 마통’ 18조원 썼다” 기사

에서,

 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, 확장 재정 기조를 

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‘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*를 달성하는 

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.9조원을 

일시차입하였으며,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. 

    * ｢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(’25.1.9일)｣

 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‘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. 

 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

사용해왔으며,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

계획입니다. 

    * 6월 한은 일시차입금(조원) : (’22) 11.7 (‘23) 15.9 (’24) 20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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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
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, 

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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